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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나를 좋아하

는 듯한 단서’를 발견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중에 인간적인 호의에서 나온 행

동을‘나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도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계기로도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금사빠들의 경우 이러한 착각을 하는 빈도

는 더욱 높다.‘인사이트’(insight.co.kr)가 호의와 호감의 

경계선에서 이성을 헷갈리게 하는 대표적인 행동을 소

개했다.

◈ 별 일 없는데도 먼저 연락할 때

‘선톡’은 이성에 대한 관심 여부를 판별할 때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많은 짝사랑러들

은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마음을 들킬까 봐 

연락할 만한 그럴 듯한 구실을 찾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곤 한다. 

하지만 이성에게 아무 감정 없이도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소수지만 분명 존재한다. 이런 이유 때문

에“먼저 연락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천천히 시간

을 두고 다른 행동들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 특별한 날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 사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만약 당신이 사귀는 사이가 아닌 이성으로부터 이런 

날에“영화 보러 같이 가자!”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떨

까. 아마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이 사람

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방심은 금물이다. 직장 동료로

부터“누나 크리스마스에 영화보러 갈래요?”라는 문자

를 받은 뒤 몹시 설레어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알

고 보니 회사 사람 모두가 그 문자를 받았다는 충격적

인 일화도 있다. 

◈ 사소한 취향을 기억하는 사람

지나가면서 말한 사소한 취향을 기억해 주는 것만큼 

설레는 것도 없다. 그만큼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특히 내 취향을 고집하기 어려운, 여러 사람

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특히 극명히 드러난다.

한 누리꾼은“편의점에서 직원들 먹을 음료수를 10개 

넘게 사 왔는데, 내 것만 초코에몽 사고 나머지는 다 같

은 걸로 사 왔었다.”면서“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건 왜 기억하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이마에 손 대보는 사람

머리가 아프다거나,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할 때 흔히 

“몸이 좋지 않다.”고 표현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은“아 진짜? 얼른 약 먹어!”와 같이 말로만 리액션을 건

네곤 한다. 그래서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이 나는지 보는 

구체적인 행동은“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하는 오

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한 누리꾼은“나는 내 이마에 손 얹었던 사람들 다 좋

아했다.”며“관심 없으면 제발 다정하게 대하지 좀 말아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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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는 다정함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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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간

50대는 생애 후반기의 삶을 리뉴얼하는 

변곡점에 서는 시기다. 목표를 향해 달려

오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을 되돌아보

고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 그 대상은‘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고 방법은‘지금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년 이상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담하고 다독여온 심리상담가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50 이후의 공허함에 흔들리

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

을 전한다. (출판사 서평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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